
구미케미칼, 염소가스 누출사고
송풍기 고장으로 염소 역류 … 인근공장 부상자 11명으로 늘어

3월5일 오전 8시50분께 경북 구미공단 구미케미칼에서 염소가스(Chlorine Gas)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공장 직원 서모(35)씨가 염소가스를 충전하다 기계 결함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구미 순천향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인근공장 직원 10명

이 비슷한 증상을 보여 부상자는 11명으로 늘어

났다.

사고가 발생하자 공장측은 오전 9시6분 밸브를

차단해 추가 누출을 막았다.

구미케미칼 손종만 이사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직원이 탱크로리에 든 액체상태의 염소를 밸브

를 통해 옮기는 과정에서 송풍기가 고장 나 역류

하는 바람에 누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전기적

인 문제로 송풍기가 고장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환경당국과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해당

공장은 물론 인근공장 직원들을 대피시키고 위험 반경 500미터 안의 교통을 전면 통제한 가운데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구미시 관계자는 “액화상태의 가스가 누출되면 공기 중에 크게 확산된다”며 피해지역이 늘어날 수 있음을

우려했다.

황색의 자극적 냄새가 나는 염소가스는 매우 적은 양에도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한 살균·표백 작용으로 살균제나 표백제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공기 중에 미량이라도 눈, 코, 목의

점막에 닿으면 피부나 살이 짓무르고 이가 부식되는가 하면 기관지염을 일으킨다. 공기 중 30-50ppm 농도에

서는 폐에 염증을 일으키다가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독성이 강하다.

한편, 사고 당시 공장에 있던 염소는 액체상태에서 1리터였으나 기화되는 과정에서 400리터로 늘어났다.

구미케미칼은 50리터 정도가 외부로 유출되고, 나머지는 정화설비를 거쳐 처리됐다고 밝혔으며, 대구지방환

경청은 사고가 발생한 지 2시간이 지난 오전 10시50분부터 11시20분까지 공장 내부와 외부 4곳에서 염소를 측

정했으나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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